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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매진 행렬,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일반 판매 예매율 85% 달성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예매율 85% 달성...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제외 역대 최고

- 전주씨네투어X산책, 골목상영 등 티켓 없이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 정가를 초과한 금액의 티켓 거래 등 모든 불법 거래 엄격히 금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일반 예매 오픈 동시에 역대 최고 예매율을 기

록하며 국내외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매표소 운영 당시부터 오픈런이 펼쳐졌으며, 4월 18일

(금) 오전 11시에 시작된 일반 예매는 오픈 후 현재(4월 25일 17시 기준), 전체 판매분의 85% 이상이 

예매됐다. 이는 좌석 거리두기로 매우 한정된 좌석을 운영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전주국제영화제 중 최고 예매 수치이며, 전년 대비 약 26.8% 증가했다.

현재 73편(단편 묶음 상영 포함)의 작품이 전 회차가 매진됐으며, 개막식은 단 2분 38초 만에 매진, 일

부 상영 회차는 예매 오픈 10초만에 매진되며 영화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는 이정현 배우의 J 스페셜클래스, 그리고 박지환, 서현우, 차우민, 차정우, 

이찬형 배우가 함께하는 전주씨네투어X마중 마중 초이스 프로그램 역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배창호 감독, 페드루 코스타 감독, 크리스토퍼 페팃 감독, 몬세 트리올라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마

스터클래스를 비롯한 영화로의 여행, 영특한 대화,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 전주톡톡 등 전주국제영화제만

의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국내외 영화팬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특히 1,000석 

규모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2층 좌석까지 추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회차가 매진, 다수의 

상영회차가 매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실시간 예매 취소가 가능해 매진된 작품이더라도 상영 10분 전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티켓이 예매

하지 못했더라도 영화의거리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전역에서 무료 야외 상영이 다채롭게 진행돼, 전주

국제영화제를 찾은 관객들과 전주 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5월 2일부터 6일

까지 조선시대 핵심 문화유산인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조선팝’ 공연과 영화 상영이 결합된 ‘전주씨네

투어X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돼,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전주 부성길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던 골목상영도 전년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더욱 풍성하게 펼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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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는 티켓 대리 구매 및 양도를 지양하고, 정과를 초과한 금액의 티켓 거래 등 모든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드시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fest.kr/)와 멜론 티켓

(https://ticket.melon.com/) 및 현장 매표소 등 정해진 예매처에서만 예매해야 한다.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열기는 개막일인 2025년 4월 30일(수)

부터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